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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한 개인이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인 신체 이미지는 개인의 체중조절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고 알려져 있다. 장기적으로 체중을 조절해야 할 소아에서 비만도에 따른 신체 이미지 인식을 평가하는 것은 소아비만

의 예방과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법: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의 2학년과 6학년에 재학중인 남, 여 소아 442명을 대상으로 키와 체중을 측정하고, 신체 

이미지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과 소아용 체형 그림 중 현재 자신에 해당하는 체형과 원하는 체형을 묻는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 소아를 체질량지수에 근거한 국제 기준에 따라 정상체중군, 과체중군, 비만

군의 세 군으로 분류하여 신체 이미지와의 연관성을 평가하였다. 체질량지수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데 현재의 체형에 

만족해하고 체중을 줄이기를 원하지 않는 소아를 신체 이미지 왜곡군으로 분류하여 카이제곱 검정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관련 요인을 평가하였다. 

결과: 연구 참여 소아 중 과체중은 17%, 비만은 4.3%였다. 과체중군이면서 현재 체형으로 비만한 체형을 선택한 소아

는 4%, 비만군이면서 비만한 체형을 선택한 소아는 32%에 불과하였고, 과체중군에서는 27%, 비만군에서는 47%만이 

날씬한 체형으로의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과거의 체중 조절 경험이 없는 것이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소아가 

현재의 체형에 만족하면서 체중 조절 의지가 없는 것과 독립적인 연관성이 있었고(OR=7.59, 95%신뢰구간 

1.99-28.98), 학년, 성별, 규칙적인 운동 참여 여부, TV시청 시간, 식욕, 비만에 대한 부모의 생각, 아버지나 어머니의 

과체중이나 비만 여부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결론: 비만함에도 불구하고 신체 이미지를 정상 체형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체형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소아가 많아 

이들에서 체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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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들어 성인에서의 비만문제 증가와 더불어 소아에

서의 비만문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의 1999∼

2000년 자료와 2003∼2004년 자료를 비교하면 2∼19세 

아동과 청소년의 과체중(나이에 따른 체질량지수가 95

백분위수 이상)의 유병률이 남아에서는 14.0%에서 18.2%

로, 여아에서는 13.8%에서 16.0%로 증가하였다.
1)
 한국에

서도 서울 시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에서 최근 18년간 

(1979∼1996년) 비만의 유병률 추이를 관찰한 결과에 따

르면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에서 증가폭이 컸으며 

초등학교 여아에서 4.7배, 초등학교 남아에서 6.4배로 증

가하였다.2)

  소아에서의 비만문제 규모 증가와 더불어 세계보건기

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비만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으로 인식할 정도로 보건의학계의 비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3), 일반인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

다.
4)
 일반인들의 비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은 건강에 있어 비만의 나쁜 영향에 대한 인식증가 때문

이기도 하지만 사회문화적 서구화의 영향으로 날씬함을 

이상적 체형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그에 따

른 개인의 신체이미지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5,6)

　신체 이미지란 ‘한 개인이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가지

고 있는 생각으로’
6)
, 개인의  체중조절 동기에 영향을 미

친다.7) 자신의 체형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신체 이미지 왜곡(body image distortion)이나 정서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는 체

형 불만족(body dissatisfaction)은6) 운동이나 식이습관조절

과 같은 체중조절 행태에 나쁜 영향을 미쳐 건강에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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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ody image drawings.23)

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6,8)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뚱뚱하다고 인식하여 만족하지 못한다면 때로

는 단식, 폭식, 구토와 같은 과도한 체중 조절 행위를 초

래하여
9)
 소아에서는 적절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10,11) 또한 비만 문제가 있는 소아가 자신의 체형을 

뚱뚱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만족해한다면 체형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체중조절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

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체

중을 조절해야 할 소아에서 비만도에 따른 신체이미지 

인식을 평가하는 것은 소아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체이미지 인식에 대한 연구는 과거에는 대부분 청

소년에 한정되어 시행되었다가
12,13)

 최근 들어서 소아에

서 연구가 시행되고 있는데14-17), 한국에서 소아를 대상

으로 수행한 연구는 드물었다.18,19) 박진아 등18)이 초등학

교 6학년 아동에서 체형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바 있

지만 소아가 아닌 일반 성인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

증된 체형 그림을 사용하였고 남녀학생 모두 여성의 체

형그림을 가지고 조사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일개 초등학교에 재

학중인 2학년, 6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질량지

수로 측정한 비만도에 따른 신체 이미지 인식, 체형 만족

도를 살펴보고 과체중 및 비만한 소아에서 현재의 체형

에 만족해하고 더 날씬한 체형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신체 이미지 왜곡)과 관련된 요인을 평가하였다.

방      법

1. 연구 대상

  서울 시내 소재의 일개 초등학교 2학년 및 6학년에 재

학 중이며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남, 여 학생이 본 

연구의 대상이었다. 2학년과 6학년 재학생 총 546명 중 

연구참여 거부자 87명(15.9%)을 제외한 459명(2학년 242

명중 236명(97.5%), 6학년 304명중 223명(73.4%))이 최초 

연구 대상자였는데 이중 신체 계측 결측자 10명, 설문지 

미완성 기입자 7명을 제외한 442명(남아 247명, 여아 195

명)이 최종 분석대상이었다.

2. 연구 방법

  신체 계측은 2005년 5월 16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단

일 기종의 자동 계측 기계를 이용하여 사전에 신체 계측

에 관한 교육을 시행 받은 가정의학과 전공의 4명이 시

행하였다. 체중은 가벼운 일상복 차림으로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신장은 양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

고 양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 뒤통수가 신장계의 기

둥에 살짝 닿은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측정된 신장(m)과 

체중(kg)으로 체질량지수(kg/m2)를 계산하여, 연령과 성

별을 고려한 국제 기준에 따라20) 참여 소아를 정상체중

군, 과체중군, 비만군의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설문조사는 2005년 5월 13일에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

한 설명문이 포함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참여에 동의하

는 경우에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설문응답을 기입한 후

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게 하여 수거하였다. 설문지에

는 학생의 규칙적 운동 참여 여부, 평소 신체 활동 정도

(신체 활동을 좋아하는 편이다,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TV시청 시간(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식욕(높다, 보통, 

낮다), 체중 조절 경험(있음, 없음), 부모의 키와 체중, 비

만에 대한 부모의 생각(질병이다, 병은 아니지만 질병의 

위험요인이다, 질병이나 위험요인이 아니다)을 묻는 문

항과 소아용 체형 그림이 포함되었다. 소아의 체형 그림

은 Must 등
21)

에 의해 과거의 체질량지수와 체형 그림의 

등급 사이에 높은 상관 관계가 있음이 보고된, 1983년 

Sorensen 등22)에 의하여 부모의 15년 전의 체중을 추정하

기 위하여 개발된 그림을 아이들이 인지하기 쉬운 형태

로 수정한 것으로 키는 같고 비만도가 7단계로 다른(단

계가 낮을수록 비만도가 낮음) 7가지 체형 그림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그림 1)
23)

, 그림 중 1, 2는 마른 체형, 3, 

4, 5는 정상 체형, 6, 7은 비만한 체형을 나타내는 그림이

다. Must 등22)에 의해 과거의 체질량지수와 체형 그림의 

등급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연구 

참여 소아는 이 그림 중 현재 자신의 체형에 가장 가까

운 그림과 원하는 체형 그림을 각각 고르도록 하였다. 

소아 개인별로 선택한 현재 체형 그림과 원하는 체형 그

림의 차이를 고려하여 체형 만족도를 현재 체형 그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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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Grader 6th Grader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No. (%) No. (%) No. (%) No. (%) No (%) No. (%)

Normal 105 (77.8) 80 (84.2) 185 (80.4)  78 (69.7)  85 (85.0) 163 (76.9)

Overweight  25 (18.5) 10 (10.5)  35 (15.2)  26 (23.2)  14 (14.0)  40 (18.9)

Obesity   5 (3.7)  5 (5.3)  10 (4.4)   8 (7.1)   1 (1.0)   9 (4.2)

Total 135 (100.0) 95 (100.0) 230 (100.0) 112 (100.0) 100 (100.0) 212 (100.0)

*Classified using the age- and gender-specific cut-off points of the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20)

Table 1. Distribution of weight status* according to school grades and genders.

   Normal Overweight    Obesity
P value

‡

No. (%) No. (%) No. (%)

Current body image

  Thin 119 (34.2)  1 (1.3)  0 (0.0)

<0.0001
  Normal 229 (65.8) 71 (94.7) 13 (68.4)

  Fat   0 (0.0)  3 (4.0)  6 (31.6)

  Total 348 (100.0) 75 (100.0) 19 (100.0)

Desire for the change of body image

  Want to be fatter  37 (10.6)  0 (0.0)  0 (0.0)

<0.0001
  Want no change 298 (85.6) 55 (73.3) 10 (52.6)

  Want to be thinner  13 (3.8) 20 (26.7)  9 (47.4)

  Total 348 (100.0) 75 (100.0) 19 (100.0)

*Body image was evaluated using seven male and female child figures created to illustrate body weight ranging from very thin to 

obese
23), †Classified using the age- and gender-specific cut-off points of the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20), ‡P value was obtained 

by chi-square test.

Table 2. Current body image* and desire for the change of body image according to weight status†.

다 원하는 체형이 2단계 이상 높은 경우(살찌고 싶은 

군), 두 체형 단계의 차이가 1단계 이내인 경우(체형 만

족군), 원하는 체형의 단계가 2이상 낮은 경우(날씬해지

고 싶은 군)의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3. 통계분석

  비만도와 신체 이미지의 연관성, 비만도와 체형 만족

도의 연관성은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군에서 비만도와 신체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는 신체 이미지 왜곡과 연관된 요인을 평가

하기 위하여 과체중이거나 비만군에 속하는 소아를 향

후 날씬한 체형으로의 변화를 원하는 군(정상 신체 이미

지군)과 그렇지 않은 군(신체 이미지 왜곡군)으로 분류하

여 단변수 분석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관련된 요인을 평가하였다. 단변수 분석은 카이제곱 검

정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변수들(학년, 성별, 

규칙적인 운동 참여 여부, TV시청 시간, 식욕, 이전 체중 

조절 시도 여부, 소아 비만에 대한 부모의 생각, 부모의 

비만여부)과 신체 이미지 왜곡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였

다. 그 다음 단계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보정한 독립적

인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변수

들을 모델에 포함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였다. 분석은 SAS프로그램(SAS Institute Inc., Cary, NC 

27513, USA) 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통

계적 유의성 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결      과

  표 1은 참여 소아의 비만도 분포를 보여준다. 연구 참

여 소아 전체에서 과체중은 17.0%, 비만은 4.3%이었다. 

학년별, 성별로 과체중이나 비만에 속한 소아는 2학년 

남아에서는 22.2%, 2학년 여아에서는 15.8%, 6학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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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Body image distortion
Odd ratio‡

(95% confidence interval)Yes No
P value† 

No. (%) No. (%)

Grade 2nd 32 (49.2) 13 (44.8)    1

6th 33 (50.8) 16 (55.2) 0.824 1.078 (0.36∼3.25)

Gender
Female 22 (33.9) 8 (27.6)    1

Male 43 (66.1) 21 (72.4) 0.636 0.628 (0.19∼2.05)

Recognition of parents 

 on childhood obesity

A Disease 8 (12.3) 3 (10.3)    1

Not a disease 57 (87.7) 26 (89.7) 1.000 0.841 (0.18∼3.88)

Regular exercise
Yes 28 (43.1) 11 (37.9)    1

No 37 (56.9) 18 (62.1) 0.659 0.766 (0.24∼2.40)

TV watching time
<1 hour 38 (58.5) 14 (48.3)    1

≥1 hour 27 (41.5) 15 (51.7) 0.379 0.769 (0.27∼2.22)

Appetite
Low/Normal 16 (24.6) 7 (24.1)    1

high 49 (75.4) 22 (75.9) 1.000 1.700 (0.49∼5.91)

Previous trial for 

 weight reduction

Yes 37 (56.9) 26 (89.7)    1

No 28 (43.1) 3 (10.3) 0.002 7.594 (1.99∼28.98)

Father’s BMI

 over 25 kg/m
2

No 44 (67.7) 16 (55.2)    1

Yes 21 (32.3) 13 (44.8) 0.256 0.459 (0.17∼1.28)

Mother’s BMI

 over 25 kg/m
2

No 57 (87.7) 25 (86.2)    1

Yes 8 (12.3) 4 (13.8) 1.000 0.776 (0.18∼3.30)

*Didn’t want the change of body image among children who wereoverweight or obesity. Evaluated using seven male and female child 

figures created to illustrate body weight ranging from very thin to obese23), †P value was obtained by chi-square test. ‡obtained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all the covariates in table.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body image distortion*.

에서는 30.3%, 6학년 여아에서는 15.0%로 여아보다 남아

에서 비만한 소아가 더 많았고(P=0.029) 남아의 경우 6

학년에서 비만아의 분율이 2학년보다 8% 정도 더 높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2는 체질량지수로 분류한 비만도별 신체이미지와 

체형 만족의 관계를 보여준다. 과체중이거나 비만할수

록 자신의 신체이미지로 비만한 체형을 선택하는 경향

이 높았다. 하지만 과체중 소아 중에서 정상체형으로 인

식하는 소아는 71명(94.7%), 비만 소아 중에서 정상체형

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13명(68.4%)로, 비만 문제가 있음

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소아가 많았다. 과체중

이거나 비만할수록 앞으로 가지고 싶은 신체이미지로 

현재보다 마른 체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았

다. 하지만 과체중이거나 비만군에 속하여 체중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소아에서 체형의 변화를 원하

지 않는 소아는 과체중군에서는 73%, 비만군에서는 

53%로 각각 27%, 47%만이 날씬한 체형으로의 변화 필

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3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요인들과 신체 이미지 왜

곡(과체중 또는 비만인 소아에서 현재의 체형에 만족해

하고 더 날씬한 체형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단변수 분석결과 체중 조절 경

험만이 신체 이미지 왜곡과 연관이 있었고 학년, 성별, 

규칙적인 운동 참여 여부, TV시청 시간, 식욕, 비만에 대

한 부모의 생각, 아버지나 어머니의 과체중이나 비만 여

부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보정하고 독립적인 연관성을 평가한 결과도 체

중 조절 경험이 있는 소아보다 체중 조절 경험이 없는 

소아에서 현재보다 마른 체형을 갖기를 원하지 않을 가

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고      찰

  본 연구에서 과체중 및 비만율은 여아에서보다 남아

에서 높았으며, 비만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 이미

지를 정상 체형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체형의 변화를 원

하지 않는 소아가 많았다. 이는 비만한 사람은 더 날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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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를 원하고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신체 이미지 왜곡

이 더 심하고 자신을 실제보다 더 뚱뚱하다고 생각한다

는 기존의 관찰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8,15,24,25) 

  이처럼 본 연구와 다른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에 차이

가 있는 이유로 몇 가지 점을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는 

연령에 따라 신체 이미지 인식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 연

구 별로 참여한 대상자의 연령분포가 달랐기 때문에 체

형 인식에 대한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 

둘째는 연구 참여자가 속한 사회의 비만에 대한 인식이 

다르며 사회적 인식이 개인의 신체이미지 인식에 영향

을 미쳐 연구 별로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셋

째는, 연구가 수행된 시기가 미치는 영향으로 최근 들어 

소아 비만의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에 수행된 본 연구의 경우 연구 참여자들의 주변에 비만

한 아동들이 늘어나면서 자신이 비만하다는 사실을 덜 

인지하게 되어 비만하지만 정상체형으로 신체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는 소아의 분율이 과거에 수행된 다른 연구

에서보다 더 높게 관찰되었을 수 있겠다. 또 다른 이유로

는 연구마다 체형만족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달리 하였

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본 연구처럼 체형 그림을 사용하

여 신체이미지를 평가한 박진아 등18)의 연구에서는 9단

계의 그림에서 현재의 체형과 원하는 체형의 단계가 같

지 않으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체형그림이 두 단계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 체형만

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과체중이거나 비만한데도 정상 체중군으로 인식하는 

신체 이미지 왜곡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것이 앞으로 과

체중 및 비만한 소아 개인의 비만교정을 위한 노력을 소

홀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체중군에 

속하는 학생 중 현재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날씬한 체형

을 갖기를 원하는 소아의 분율이 27%에 불과한 것은 향

후에 과체중군 중 상당수가 비만군으로 이행하게 될 것

임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

과에 근거하며 보면, 비만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체중 

조절에 문제가 있는 소아에서 자신의 체형에 대한 올바

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비

만하다고 인식한다면 때로는 과도한 체중 조절 행위를 

초래하여9) 소아의 경우 적절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도 있다
11)
는 점을 고려하면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소아를 

대상으로 올바른 체형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은 향후

의 연구를 통하여 그 효과를 증명한 후에 부작용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체이미지 왜곡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체중에 대해

서는 김수영 등
26)

은 체중이 신체이미지 왜곡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체질량지수로 보정하였을 때 그러

한 유의성이 사라져서 체중보다는 체질량지수가 더 중

요한 요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본 연구에서도 체질

량지수가 높은 군에서 신체 이미지 왜곡이 있는 소아가 

더 많음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중 조절 경험이 없는 것만이 신체 이

미지 왜곡(과체중이거나 비만하지만 현재의 체형에 만

족해하고 날씬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 과 매우 유의하

게 관련된 요인임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연관성이 관찰된 요인들 간의 시간적인 전후 관계를 명

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체중 조절 경험은 과거의 

경험을 조사한 것으로 소아들이 체중 조절 경험을 하면

서 자신의 비만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체중 조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하

지만 이런 비만에 대한 인식과 체중 조절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실제적인 체중 조절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한 국제 기관의 체

질량지수 분포에 따른 기준20)에 따라 참여 소아를 정상, 

과체중, 비만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 분류가 한국인 소아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아 향후 한국 소아에서 새로운 비만 진

단 기준이 적용된다면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체형을 선택하는 그림으로 일반 

성인에서 사용하는 체질량지수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가 검증이 된 그림
21,27)

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소아들이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수정한 그림23)을 사용하였다. 수

정된 소아용 그림은 정상, 과체중, 비만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에 관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이 되지 않은 것으

로 본 연구에서 시행한 체형 그림의 분류에 대해서는 향

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 

지역의 일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아들 중 일부 연령

층을 대상으로 관찰한 것으로 이를 다른 지역의 다른 연

령대에 있는 소아에게 일반화시켜 해석하는 데는 한계

가 있을 것이다.

  신체이미지 왜곡과 관련된 요인 평가는 과체중이거나 

비만한데 현재의 체형을 변화시키기를 원치 않는 경우

를 이미지 왜곡군으로 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이

는 현재의 체형 이미지가 비만군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이미지 왜곡군으로 정하여 분석한 결과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체형 이미

지가 비만군 분류와 일치하는 참여자의 수가 너무 적어 

이런 가능성을 평가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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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만한데도 불구하고 자신

의 신체 이미지를 정상 체형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체형

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소아가 매우 많았으며, 과거의 

체중 조절 경험이 없는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소아가 현

재의 체형에 만족하고 체중 조절 의지가 없는 것과 연관

성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과체중 또는 비만인 소

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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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
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Busan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Medical School,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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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Body image, a personal perception of the 

body shape, is known to influence motive to control body 

weight.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perception of body 

image according to the weight status in children.

Method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442 Korean boys 

and girls enrolled in 2nd or 6th grade of a primary 

school. Heights and weights were measured by stand-

ardized method. Each child was asked to fill in a 

questionnaire asking about the factors which might be 

probably related to body image and to select a figure 

reflecting their current and ideal images among 7 

drawings grading the extent of fatness. Weight status was 

classified using the age- and gender-specific cut-off points 

of the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based on the body 

mass index calculated. Chi-square test and multiple linear 

logistic regression test were performed.

Results: Among the subjects, 17% of the children were 

overweight, and 4.3% were obese. Among the overweight 

or obesity group, the children who chose figures 

corresponding to fatty body image were 4% and 32%, 

respectively, and the children who wanted to be thinner 

were 27% and 47%, respectively. Only the previous trial 

for weight reduction wa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body image distortion defined as being satisfied with 

current body image in overweight or obese children.

Conclusion: Safe and systematic efforts providing child-

ren with adequate body image perception would be 

needed to prevent and manage the obesity problem, 

especially for overweight or obese children who think 

their body images as normal or who were satisfied with 

their current body images. (J Korean Acad Fam Med 

2008;29:4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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